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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명탐구해미래미국사회지성인으로…

이번에 운문사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14명 모두

주정부가 대학 단위마다 선발하는 조지아대 4년 국

비(國費) 장학생이다. 이들은 14일 불국사 등 경주

불교유적, 18일 미황사 등을 둘러보았다. 미국 정부

는 장래 미국사회의 지도자가 될‘떡잎’들의 안목

을 키워주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운영

하고 있다. 철저히 미국 밖에서 사고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젊은 지성들에게 제공해, 그들로 하여금 미

래조국의청사진을그려보게하는것이다. 

조지아대학에서는 매해 이런 장학생을 20명씩 선

발한다. 그들은 장학프로그램에 따라 매해 세계 4곳

의 명소를 방문하는데, 한국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

을 반영하듯 그중 14명이 운문사 템플스테이에 지

원했다. 

2003년에 이어 다시 조지아대학 참가단을 인솔한

스티브박사(조지아대 장학재단 Foundation

Fellowship 부소장)는“특별히 가치가 있는 곳을 방

문한 후, 그곳에 대한 모든 정보가 보고서로 작성된

다. 따라서 같은 곳을 두 번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

올해는 인종차별의 현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

인감옥 등 4곳이 선정됐다. 한국불교와 운문사만은

특별하다고 판단했기에 다시 방문키로 했다”고 말

한다. 그래서인지 운문사에서의 2박 3일 동안 학생

들의시선은유난히 날카롭고진지했다.

“한국은 강력한 승가의 전통이 살아남은 세계 유

일의 국가라고 들었다. 이렇게 비구니 스님이 많다

는 사실에 놀랐다. 책을 통해서 배웠던 사실들을 오

늘직접목격했다.”(타이, 생화학전공) 

“나는 영화를 통해 불교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불

교도 영화 속 한 요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운문사 대

웅전 앞에 서는 순간 한국불교가 스크린 밖으로 걸

어나오는줄알았다.”(사이먼, 영화학ㆍ철학전공)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소임을 맡아 유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놀랐다. 모두가 즐겁게 자부심을 가

지고 생활하는 것이 인상에 남는다.”(비제이, 비영

리경영학전공) 

“한국불교엔특별한무엇이있다”

조지아대 학생들에게 특히 운문사는 한 권의‘한

국불교학 개론서’, 영화‘만다라’속 장면과 같았다.

산과 안개에 둘러싸인 풍경, 천년의 향기가 풍기는

도량 앞을 흐르는 개울물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스님

과 스님을 통해 이어진 한국불교의 전통이 고스란

히남아있기때문이다. 

스티브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물질적이고 개인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극도의 경쟁 속에서 그들은 쉽게 혼자인 자신

을 발견한다. 그들은 한국불교를 통해‘함께 살아

감’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미국 지도자감인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하고있다.”

9ㆍ11 사태를 겪은 미국인들은 혼란스럽다. 결과

적으로 평화의 상징이라 믿었던 종교가 갈등의 원

인이됐기때문이다. 자유와민주주의의전파자라고

믿었던 자신들의 국가는 어느새‘덩치만 큰 말썽쟁

이’가되고말았다. 그들은벌써거대한제국의몰락

을감지하는지모른다. 한국불교와운문사에서미래

의대안을발견하고자하는걸까?

‘세계최강국’미래지도자들은무엇을보았을까?

조지아대에서 영화학과 철학을 전공하는 사이먼

은 운문사를 가기 직전 방문한 경주에서 꼭 하고 싶

었던 일을 했다. 불국사 탱화들을 디지털카메라에

담는 작업이 그것.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

을 겨을 그리고 봄>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의 의미를

알고싶었기때문이다. 

패트릭(세포생물학전공)도석굴암에서법당이곳

저곳을 살펴보더니“법당과 석등 사이에서 강력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런 구도와 배치는 의도적인

것 같은데 제대로 본 것인가?”고 묻는다. 타이는 운

문사에서 제공한 사찰 음식을 먹은 후“김치의 차가

움과 밥의 따뜻함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 같다. 이

런 스타일의 메뉴는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다. 단

순하면서도깔끔하다”고평했다. 

그들은 진짜 무엇을 보았을까? 그들이 본 것은 얼

핏 한국불교의 외양이다. 조석 예불, 발우공양, 다도

체험, 요가, 간경 참관, 연등 만들기, 산행 등 스님들

의 일상은 대부분 체험했다. 그러나 스님의 지도로

참선을 배운 후“다리가 뻣뻣해짐을 느끼는 순간 다

리를 약 10도 정도 펴니 훨씬 나았다”라고 느낌을

말하는 그들이 간화선의 심원한 원리를 이해한 것

은 아니다. “108배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는 반

응이나, 발우공양의 독특한 정신보다“젓가락보다

포크의 사용이 더 편리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서

불교가 미국에서 꽃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

요할지도모른다는생각이들었다.

그러나 아주 조금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한국불교의 진수를 조금씩 파악해 가는 듯 보였다.

“대웅전의 어간문은 어른스님만이 사용할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대니(음악학, 역사학 전공)는“불교의

평등사상에 위배된 것이다. 붓다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고 되묻는다. 대웅전을 구석구석 뜯어본 제

이크(스페인어, 생물학전공)는“나무를사용해완벽

하게 조립한 이 건물을 만든 사람들은 대단한 지성

을 지녔을 게 분명하다”고 불교의 미적 감각을 높게

평가했다. 오랜 전통을 이어온 독특한 한국불교가

‘세계 최강국’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에게 어떤 내적

인자양분을줄지자못궁금해진다.

운문사=강유신∙사진=박재완기자

美 조지아대 국비 장학생들 운문사 템플스테이 현장

벽안(碧眼)의대학생들이‘안심법문(安心法門)’을찾아물을건넜다. 

한국불교를배우기위해미국조지아대국비장학생14명이3월15~17일300여

비구니스님과사미니들의수행도량청도운문사로찾아온것이다. 

멀리서역땅에서고비사막과히말라야산맥을넘고중국을거쳐한국까지조사들의

손을통해면면이전해진진리의‘법등(法燈).’대학생들은그진면목을두눈으로확인하려는듯

눈한번깜빡이지않고한국스님들의일거수일투족을살폈다. 

난생처음 보는 새벽예불. 운문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새벽예불에 참여한 조지아대학생들.

“책∙영화 보다

훨씬 진한 감동 받았죠”

미래 지도자 안목 키우기 위해 세계적 명소 방문

“한국불교 특별하다”…국비장학생 14명 지원

“한국불교. 안녕하세요”운문사 템

플스테이에 참가한 조지아대학생

들은 먼저 경내를 둘러보며 한국불

교 전통의 향훈을 맘껏 들이켰다.

맨 앞 한국인이 이향순 교수.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05511))880066--55558877 입입금금계계좌좌 :: 농농협협 994499--0022--331155445511((정정정정애애))

청청운운 스스님님 진진품품 달달마마도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 12호-그림:35×125cm
액자:47×155cm

■ 달마 10호-그림:45×75cm
액자:58×94cm

■ 달마 8호-그림:35×68cm
액자:47×88cm

■ 달마 6호-그림:35×45cm
액자:47×64cm

◀달마카드
■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 규격 : 50mm × 75mm

■
앞
면

■
뒷
면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